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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OSSOVERING DIASPORIC KOREAN CHURCH 

: RECOVERING CHURCH IDENTITY THROUGH TONGDOK 

 

Seung Hyeon Kim 

 

New York, USA 

 

This study identifies the situation in which immigrant Korean churches and 

believers are suffering from borderline conflict, division, wounds, and identity confusion. 

The diaspora situation has also led to a crisis situation, and this thesis recognizes the 

situation in which overseas Korean churches and believers, as a diaspora, are suffering. It 

began with concerns about how the Korean church could overcome this crisis and fulfill 

its mission as a pioneer of the Kingdom of God. 

This thesis presents Scripture reading as a way to overcom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boundaries experienced within the diaspora situation. This thesis also looked 

at the current situation and reality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as a diaspora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ble as the Word of God and the Kingdom of God 

as the goal pursued in the reality of living as Christians on this earth. In addition, as a 

specific method of reading the Bible, this study considered the need for reading the Bible 

in a horizon-integrating and consilient way as a method of reading the Bible to overcome 

the boundaries regarding method and perspective.  



Not only can boundaries be overcome through “reading the whole Bible,” but it has 

also been confirmed that the eternal and infinite kingdom of God, in which there are 

essentially no boundaries, is the destination that believers today should pursue through 

reading the Bible. 

Members of overseas Korean immigrant churches live their lives of faith in the hope 

of comfort, help that overcome the boundaries of their fearful, and difficult reality. 

However, what God requires of us is a faith that goes beyond these realistic boundaries. 

When we show God a faith that goes beyond reality, God will give us grace, help, and 

miracles that go beyond reality. 

However, the faith that goes beyond this reality is not in my story or our story, but 

in the Bible story as the original story, the story that God gives us. 

 

 

 

 

 

 

 

 

 

 

 

 

 

 

 

 



 

국문초록 

 

선을 넘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 성경톡독을 통한 정체성 회복 

 

김승현 

 

뉴욕, 미국 

 

 이 연구는 본인이 소속한 뉴욕초대교회를 비롯한 해외 한인교회들과 

성도들이 디아스포라적인 상황에서 경계선적 갈등과 분열, 상처와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디아스포라로서의 해외 한인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취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이 되었다. 

 디아스포라적 상황과 지평 내에서 경험하는 경계선과 경계선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의 성경읽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역사 속의 디아스포라를 살펴보고 디아스포라 정체성으로서 

성경읽기가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디아스포라로서의 한인이민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경읽기의 방법으로서 성경을 읽는 방법과 관점에 대하여 



경계선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통독의 방법으로서 지평융합적이고 통섭적인 

방법으로서의 성경읽기가 필요함을 고찰하고 이를 위해 뉴욕초대교회에서 조병호가 

제시한 “통 성경읽기”를 다른 성경공부 혹은 성경읽기를 실천하여 비교분석하였고 

현재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통 성경 읽기”를 통해 경계선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떠한 경계선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읽기를 통해 추구해야 할 목적지임을 확인하였다. 

 미국 뉴욕초대교회를 비롯한 해외 한인이민교회의 성도들은 위축되고 두렵고 

고단한 현실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위로와 도움, 심지어 기적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현실적 경계선을 뛰어넘는 

믿음이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와 도움, 기적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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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  론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세계는 전쟁 팬데믹이 진행중이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함으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가 초토화 되고 곧 바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다. 그러나 주변 나라들의 참전으로 예멘의 후티 반군과 미국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직접 참전은 

아니라도 우크라이나에 물자와 군수품을 지원하면서 복잡한 국제전이 되었다.1  

 이 두 전쟁의 뿌리는 이미 수천년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성경시대부터 종교적, 정치적 갈등과 반목의 결과물이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최소 수 십년 이상의 직접적인 정치적 갈등과 전쟁이 반복되는 

상황이고, 그 뿌리는 이미 수백년 전부터 이어 온 민족적 정체성의 갈등이다.2 

 
1 이스라엘에 공격을 시작한 하마스에 대해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연합은  

하마스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었고 이란을 필두로 중동, 아랍 국가들은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https://www.voakorea.com/a/7300828.html 
2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한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지역의 친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영토내에서 새로운 친러시아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42 

https://www.voakorea.com/a/73008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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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같은 

지역적, 인종적 뿌리를 가진 나라, 민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적 인종적 뿌리를 가져 서로 돕고 품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이들을 증오하고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땅에 그어진 경계선의 문제이다.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경우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유엔과 연합국이 그어 놓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계선으로 인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경을 넓히려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이어온 것이다.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영토를 러시아가 

되찾고자 끊임없이 갈등해 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살던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은 서로의 영역과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표면적으로는 영토의 문제를 표방한 전쟁들이 계속 당사국들 간의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 나아가서 세계의 갈등과 개입으로 번지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다른 지역의 전쟁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5 

 

 
3 전쟁은 생존을 위한 터전과 권리의 문제라는 것이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들이다.  

  https://news.koreadaily.com/2023/10/16/life/religion/20231016194459022.html 
4 팀 마샬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동거에서 오는 마찰이 이따금 재현되고는 있지만 아랍의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본 일부 관측자들은 이 지역의 문제가 단지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한  

문제로만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랍의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극악무도함에 대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이스라엘을 원흉으로 지목하는 거짓말을 퍼뜨린다.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이들과  

독재자들에게 쓸모 있는 서구의 바보들은 이 말을 그대로 옮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 연계된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계의 문제가 단지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민의 문제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팀  

마샬, 『지리의 힘』 김미선 역 (서울: 사이, 2022), 280. 
5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과 대만의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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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주변국 반응(자료출처: 연합뉴스) 

 

 

 이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은 마치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처럼 완전히 종결도 되지 않고 계속 변종 바이러스를 생산하면서 퍼져 

나가고, 세상과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계속 파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라도 인종간의 갈등은 전쟁과 같은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미국은 코로나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는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인종혐오에 시달렸고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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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인종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6 

 

<그림 2> 2020-2021년에 미국 내에서 발생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대상 혐오 

사건의 발생 장소와 형태(자료출처: ‘Stop AAPi Hate’)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동질성 때문에 전쟁하고,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타자성으로 인해 전쟁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다. 

전쟁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경계선, 자신의 영역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전쟁임을 

모두가 주장하고 있지만 그 경계선이 계속 전쟁을 불러오고 있다.  

 경계선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민족적, 인종적, 지리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존재하는 정체성과 신념, 가치관의 문제다.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사고방식과 태도의 경계선이 민족적, 

인종적, 지리적 경계선과 전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희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6 미국의 호쿨 뉴욕주지사는 증오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증오범죄가 뉴욕에서 이미   

  전쟁과 같은 심각한 위협임을 드러내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126/149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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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타인에게 매료되고, 함께 살아가고, 헌신하는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 대상과 통합하며 

나아가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아의 경계는 자신을 건강하게 

존중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자아의 경계를 의미하는 용어를 ‘에고 

바운더리(Ego boundaries)’라고 하는데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용어로 

자아와 비자아를 구별하는 개념에서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불친절하고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사생활, 존엄성, 품위 등을 침해 받을 때, 

적절한 경계를 두고 그들의 행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지요7 

 

 내면적인 경계선은 자아중심적인 인식과 개념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를 지키기 위해 비자아를 구별하고 분리하여 자아를 중심으로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자아의 경계선 밖에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자아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내면적인 경계선의 특징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선을 지키기 위한 세상, 경계선이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는 세상, 경계선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경계선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갈등이 전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또한 이러한 “경계선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의해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파송되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세계, 다른 민족을 지향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다른 세계, 

다른 민족을 지향하며 파송 받은 교회는 결국 다른 세계,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종교와의 경계선을 가지고, 그 경계선의 갈등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시작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단순히 경계선의 상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그 경계선의 상황을 

 
7 정희주, 『정신의학신문』 https://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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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명령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을 향한 선교명령은 경계선을 

극복하는 복음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경계선의 

갈등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출발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분파로 나뉘어 있고 심지어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다. 이러한 분쟁과 갈등, 분열은 신앙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방식과 해석의 문제이다. 신앙의 방식과 해석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경계선을 긋고 그 경계선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신앙의 방식과 해석 뿐만이 아니라 각 지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경계선들이 

분쟁과 갈등을 불러온다. 세대 간에, 또한 성별 간에, 직분 간에, 개인 간에 한 

신앙, 한 교회, 한 고백 안에서도 경계선들은 치료되지 않는 염증들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스스로 어둠을 생산해 내고 안으로부터 어둠에 잡아 먹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계선주의”세상 속에서 경계선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분쟁과 분열, 전쟁을 불러오는 경계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 평화를 전할 수 없다. 분쟁과 갈등을 

촉발시키고, 전쟁 팬데믹을 불러오는 경계선주의의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경계선주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경계선주의에 대한 백신이 

되고 치료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회의 탄생부터 내재된 사명이다.8 

 
8 노영상은 “복음전도의 일과 사회적 정의를 위한 일은 애초부터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참다운 영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관심에 대해 열려있다. 사회적 문제를 관심에 두고 고심하는 자에   

대한 진정한 대답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말하며 성도로서의 교회, 교회로서의 성도의  

사명이 사회적 관심과 책임에 대해서 열려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노영상, “교회와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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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전쟁 팬데믹을 유발하는 경계선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텍스트가 바로 성경이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성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나는 성경을 신성한 텍스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처소로, 하나님이 오늘날의 모든 인류와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용하는 과거의 텍스트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되 내적으로는 

풍성하고 다양성 가득한 텍스트로 읽는다. 또 의미들을 기호화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굴절시키는 텍스트로, 수용적 태도로 또 상상력을 동원해 

관여할 뿐 아니라 신뢰와 비판적 판단과 함께 접근해야할 텍스트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규정짓되 기독교 공동체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텍스트로 읽는다.9 

 

 경계선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해 교회도 병들고 세상도 병들고 있다. 증오와 

미움의 만성염증이 자신과 남을 모두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전쟁 

팬데믹까지 번져서 대량살상무기의 원료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본 

논문에서는 전쟁 팬데믹을 극복하는 길을 찾는 주체로서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성경읽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거룩하고 신성한 텍스트로서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됨의 길을 회복하고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조병호는 “성경통독의 목적은,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관계성에 대한 유형 연구”, 『교회와 사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신학위원회 편 (서울:  

성광문화사, 2002), 73. 
9 미로슬라브 볼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홍병룡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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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에 있다.”10 고 말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쟁 팬데믹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평화11를 누리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임을 밝힌다. 

 

연구방법과 범위 

 

 오늘날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공동체의 현실과 상황을 기초로 

연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가다머는 해석자 혹은 연구자의 한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어느 시대에든 유한한 현재의 관점은 상황의 제약을 받는다. 상황이라는 

개념은 관찰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관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 개념은 그 본질상 지평개념을 내포한다. 지평이라는 것은 어떤 

지점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시권을 가리킨다. 이것을 

사고하는 의식에 적용하면 시야가 좁다거나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거나 

새로운 시야를 연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한다.12 

 

 본 연구자도 지평의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연구자의 지평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지평을 제약하는 상황은 미국 뉴욕의 

한인교회이다. 한인이민교회는 과거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상황처럼 고향을 떠나 

 
10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60. 
11 ‘평화’는 히브리어로는 ‘샬롬’(shalom)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eirene)이다. 그 뜻은   

    완전함, 하나됨, 조화, 그리고 번영, 건강함, 충만함이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인 조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까지 미친 상태를 말한다. 이 단어는 대체로   

    두 가지의 서로 구별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평화, 호의, 우애’로, 전쟁이나  

    적대관계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쓰이며, 다른 하나는 ‘행복, 번영, 복’으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물질적 선에 매우 강한 강조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이든, ‘완전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있다. 『간추린 비전 성경사전』 하용조 편, (서울: 두란노, 2004), 618. 
12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진리와 방법2』 임홍배 역 (파주: 문학 동네, 2012),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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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환경에서 정착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으로 이민살이를 견디어 내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과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의 현실에서 오랜 세월동안 

정체성을 지키고 오히려 수많은 고난을 극복해 낸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공유하였고 

또한 세대를 이어가며 그 신앙적 정체성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신앙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었던 핵심이 바로 성경읽기였다. 그래서 미국 뉴욕의 

한인교회 담임목사로서 미국 뉴욕의 한인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의 디아스포라적 

상황과 지평 내에서 경험하는 경계선과 경계선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성경읽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어지는 본론에서 역사 속의 디아스포라를 살펴보고 

디아스포라 정체성으로서 성경읽기가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 디아스포라로서의 한인이민교회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성경읽기의 방법으로서 성경을 읽는 방법과 관점에 대하여 

경계선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통독의 방법으로서 지평융합적이고 통섭적인 

방법으로서의 성경읽기가 필요함을 고찰하고 이를 위해 조병호가 제시한 “통 

성경읽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통 성경 읽기를 통해 경계선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떠한 경계선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읽기를 통해 추구해야 할 목적지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또한 이미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 성경 읽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본론 마지막 부분에서는 뉴욕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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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 “통성경 길라잡이” 성경공부와 성경읽기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통 성경 읽기가 실제로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적 정체성, 현실적인 

생활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 성경 읽기가 디아스포라 한인이민교회인 뉴욕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계선의 충돌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전쟁팬데믹 상황 속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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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디아스포라와 교회 

 

역사 속의 디아스포라 

  

 보스턴 칼리지의 역사학 교수인 케빈 케니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추방과 흩어짐에 대해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고 말하였다. 그는 

디아스포라13라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사용되지 않았으며 

20세기에는 아르메니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의 강제이주를 의미하는 단어로 

확장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모든 종류의 이주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14 케빈 케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주, 추방, 망향은 고대 유대 역사 이야기의 주된 특징이다. 성경을 역사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상정하는 

역사, 지금도 유대정체성의 중핵을 이루는 역사가 디아스포라 개념의 기초를 

이루는 발단이 된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유대 디아스포라에 관한 설명들은 

대개 기원전 586년의 바벨론 유수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구약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세기동안 이주를 거듭했다.15  

 

 
13 어원적으로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 전치사 dia(영어로 ‘over,’ 우리말로 ‘~를 넘어’)와 동사  

   spero(영어로 ‘to sow’, 우리말로 ‘뿌리다’)에서 유래되었다.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5. 
14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최영석 역 (서울: 도서출판 앨피, 2016), 9. 
15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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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케니의 말처럼 디아스포라는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개념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다분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현실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개념이 유대인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또한 전 세대를 “통”하여 사용되는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는 부정적인 개념의 현실을 담고 있는 단어이다.16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던지 이주, 추방, 망향은 근본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체성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 내고 적응해야만 하는 불편한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로빈 코헨과 올리비아 셰링엄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디아스포라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고 다른 집단과 구분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강한 민족 집단의식을 보여 준다. 디아스포라는 공통의 문화 

종교적 유산을 내세우며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여러 

나라에 걸쳐 공유된다. 디아스포라는 고국에서 여러 외국으로 흩어져 

거주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 과정은 트라우마로 남기도 한다. 그 밖에, 

디아스포라는 일을 찾아 이주하면서 형성된다. 무역을 하거나 식민지에서의 

새 삶을 꾸리려는 목적 때문이다.17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은 처음부터 디아스포라였다. 안주할 

땅을 가지지 못한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인 것이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땅 우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지만 동시에 고향에서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살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16 “고대 그리스인들은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은 뒤 그곳으로  

   자국민을 이주시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 때 디아스포라는 이주와 식민지 건설을 의미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후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유랑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5. 
17 로빈 코헨, 올리비아 셰링엄, 『다름과 만나기』 최영석 역 (서울: 도서출판 앨피, 201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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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서도 디아스포라처럼 살아가고 있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은 가나안에서 태어났지만 계속 이주하면서 살았고 야곱 또한 

이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이 미지의 땅으로 가고 있는 우거자들(sojourners)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묘사되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하여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 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구약성경 창세기 내러티브는 

신앙의 길이란 땅을 떠나는 것이며, 땅이 없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18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우거자의 특징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특징이다. 정해진 

땅서서 터를 잡고 살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낯선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견뎌내야만 하는 현실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현실이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무엇보다 생존이 최우선 목표와 특징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인 것이다.19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우 우거하는 인생은 자의에 의해서 결정된 

선택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다. 생계와 생존의 위급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주자로 

계속 살아갈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마주하는 경계선을 극복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택으로 가나안 땅으로 

 
18 월터 브루그만, 『성경이 말하는 땅』 정진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48-49. 
19 월터 브루그만, 『성경이 말하는 땅』,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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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였지만 이미 그곳은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갈대아인의 땅에서 

가나안인의 땅으로 이주하며 소속감이나, 권리, 소유권, 발언권 등이 제한 

된“우거”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근에 의한 생계, 생존의 

위협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없이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애굽에서도 잠시 머물기 위해서 애굽인을 경계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인과의 경계선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디아스포라이며, 우거자인 아브라함의 인생은 언제라도 빼앗기고 살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의 경계선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  

 폴 존슨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히브리 민족의 기원은 히브리어를 기반으로 

하는 하피루 또는 하비루라는 그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비루라는 

말은 도시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다분한 난폭한 

무리를 지칭하는 욕설에 가까운 단어이다. 때로 그들은 용병, 노예, 노동자, 행상 

등을 전전하기도 했고 그 중에 많은 부를 축적하거나 작은 왕국을 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민자 그룹, 하비루의 한 그룹이었다. 

그는 한 부족의 족장이었고, 집에서 318명의 사병을 기르고 애굽의 왕과도 관계를 

맺고 용병으로 소돔 왕을 위해서 움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하비루 그룹은 

성장과 활동의 경계선이 있는데 짐승을 기를 땅은 제한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물도 제한되어 있었다. 하비루 그룹이 부를 쌓으면 내외부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부유함이 다음 세대의 조카 롯과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결국은 헤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것은 훗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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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치는 경계선, 한계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20  

 디아스포라는 기본적으로 남과 나를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되고 나와 

남을 구별하며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게 될 수 밖에 없다.21 구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남과 그들과 갈등하고 투쟁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과 갈등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고 

관점과 사고방식, 가치관의 왜곡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의적으로 

일을 찾아 이주하는 상황도 결국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려서 이주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투쟁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강한 경계선을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 

 디아스포라는 불편한 현실 속에서 경계하며 경계선을 긋고 자신을 지키려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경계선에 의해 형성된 관점과 사고방식의 

프레임22에 갇히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경계선들이 프레임이 되고 

프레임이 결국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감옥이 될 수 있고 

 
20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김한성 역 (서울: 포이에마, 2023), 33-34. 
21 폴 존슨은 아브라함의 이주 이유에 대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한 셈족의   

   이주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주 동기는  

   신앙이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위대하고 전능하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다. 비록 마음속에 유일신 개념이 완전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유일신 신앙을 얻기 위해 애썼으며 메소포타미아 사회가  

   영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그곳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의 신앙과 가치관이 당시 주변의 종교나 가치관과 확연히 구별되는 경계선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신앙과 가치관을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 애썼음을 말하고 있다.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38. 
22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은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mindset),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라고 말한다. 최인철, 『프레임』 (파주: 21세기북스, 20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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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가 우거자, 나그네, 

이주민, 디아스포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이주민으로 지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이주기간을 지냈지만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로 구별되는 시기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기원전 586년부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서기 70년경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135년경 마지막 항전이 진압된 이후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다.23 그리고 역사상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고난과 추방과 학살의 비극을 당해왔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이주하고 추방되는 개념을 넘어서서 흩어져 살아가는 현실 속의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개념이 더 강한 것이다.  

 유대인의 역사에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경험하게 

된 영적인 슬픔과 멸망의 상태로 이해된다. 성경에서 흩어짐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 개역개정 성경 신명기 28장 25절에서 “여호와가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신학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죄의 처벌이면서 동시에 회개를 통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다른 상황이나 다른 대상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23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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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지나친 단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아스포라의 적용에 

대해서 유대적인 개념의 경계선에 갇힐 필요는 없다.24 

 역사 속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통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대제국들의 침략을 받아왔다. 그래서 때로는 강제로, 때로는 스스로 

나라를 떠나서 흩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5세기부터 아르메니아 

인들은 발칸 반도를 비롯해서 동로마 제국, 유럽,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 페르시아 

지역에 아르메니아 인들의 도시와 정착지가 퍼져 나갔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미국에도 아르메니아 이주민들이 진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아르메니아인들의 

디아스포라의 특징은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이주하였고 오랜 세월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했고 수백년간 돌아갈 고국이 없었다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박해를 받으며 

수십만명에서 백 수십만명이 대량학살을 당하기도 했으며 수만 명의 난민이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인종청소를 당했던 것이다.25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아르메니아인들의 디아스포라만큼 주목받는 

디아스포라는 바로 아프리카인들의 디아스포라이다. 아프리카인들의 디아스포라는 

노예제도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노예무역으로 인해 아프리카인들이 경험해야 했던 

비극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1100만여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사로잡혀 강제로 대서양을 건너게 된다. 이렇게 촉발된 아프리카인들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와 많은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학대와 

노예살이의 패러다임에서 아프리카인들은 노예살이 하던 히브리인들로, 이집트는 

미국으로, 파라오는 노예를 부리는 소유주들로 차용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24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4-17. 
25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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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6 

 이렇게 역사 속에서의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이주나 흩어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박해를 동반한 비자발적인 이주일 뿐만 아니라 인종청소를 당할 

정도의 멸시와 위협을 당하는 역사였다.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스스로 경계선을 형성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의에 의해서 경계선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자의적인 경계선과 

타의적인 경계선이 맞물리며 형성된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디아스포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와 병사들에 의해 잡힐 때에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가 잡히시던 밤에 예수와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의 모든 말씀들, 모든 

사역들, 모든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예수가 잡힐 때에 다 

도망간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 26:56)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흩어질 것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친히 다시 

찾아오시고, 공식적으로 흩어질 것을 예언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라고 말하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26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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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라고 

말하며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의해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이들로 인해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그 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던 사울이 

있었다.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바울이 되었고, 그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27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발생한 대화재 사건의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당시 네로는 대화재의 원인이 황제인 자신과 연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고문과 

핍박과 박해를 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미신으로 취급하고 로마의 통독에 

의해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현상은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도 한 몫을 담당하였다. 타키투스는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잔혹한 폭력에 대해서 짐승 가죽에 덮힌 채 개들에게 찢겨 죽고, 십자가에 

못박히고, 화형되었고 네로는 그것을 축제처럼 즐겼다고 한다.28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진 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고 심지어 동족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27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509. 
28 에버렛 퍼거슨, 『초대 교회 배경사 제3판』, 엄성옥, 박경범 공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5),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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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의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의 가장 큰 방해자들 중의 하나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29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별개의 

인종으로 취급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소속되지 못하고,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고 그들은 몸과 

마음이 언제나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지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늘에 소속된 시민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조국에서 

살아가더라도 우거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국이 

외국이 되고 어떤 나라도 조국이 될 수 있었다.30 

 역사 속의 디아스포라는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강요된 

선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는 기본적으로 타의에 의한 이주였다. 

암묵적인 폭력에 의해 강요된 이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디아스포라는 어디에서나 

타의에 의해 경계선이 둘러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선을 

지키기도 하고 경계선을 넘기도 한다.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안에 

경계선을 생성하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마치 경계선이 

자신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경계선에 고통 받으면서 또한 경계선을 만들어 내는 

존재가 되어갔다. 경계선을 지키는 것도 경계선을 넘는 것도 디아스포라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다. 그래서 경계선 자체가 디아스포라에게는 가시면류관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난 고난 당하는 디아스포라, 가시면류관과 같은 

경계선에 갇힌 디아스포라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29 조병호, 『성경과 5대 제국』 (서울: 통독원, 2020), 344. 
30 롤란드 베인턴, 『세계교회사』 이길상 역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1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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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경계선주의에 빠진 디아스포라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개신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있다. “개독교”라는 용어가 한참 동안 한국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떠돌아 

다녔다.31 수많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난립하고 생성되며, 

사회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니고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적인 한국교회의 현실이 한국교회의 

책임에 기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성장지향적, 물량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좁은 지평의 영역에 갇혀 있는 

것이 그 원인들 중의 하나이다.32 그리고 이러한 한국교회의 디아스포라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미국한인교회에도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날 미국한인교회들의 

대부분이 미국교회의 직접적인 전도가 아니라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흩어져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도 흩어지기 

이전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 관하여 정체성을 지키려는 시도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 정체성 간의 혼합을 

의미하는 크리올화이다.33 로빈 코헨과 올리비아 셰링엄은 크리올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크리올화는 상호작용하는 서로 다른 사회들 간의 이종교배를 뜻한다. 혼종성, 

 
31 백상현, “개독 개먹사 포털 속 기독교 비하 욕설··· 교계 무관심에 독버섯처럼 쑥쑥”  

  『국민일보』 2012. 10. 23. 25쪽. 
32 이범성, “에큐메니칼 운동이 필요한 이유”, 『21세기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36-37. 
33 로빈 코헨, 올리비아 셰링엄, 『다름과 만나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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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 문화상호주의, 다문화주의, 다문화, 복합문화, 문화횡단, 

문화다원주의, 혼합주의와 혼합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말들이 너무 넘쳐난다고 

볼 수도 있을텐데, 여기 적지 못한 말들도 몇 개 더 있다.34 

 

 결국 크리올화는 기존 정체성의 파괴와 함께 진행되는 혼합주의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크리올화는 이미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이스라엘 족속이 이방 민족과 어울려 살며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고 혼합주의로 빠져드는 일들을 빈벙하게 볼 수 있었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식민지배를 통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혼합주의는 세계화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에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에 

우상숭배를 강력하게 경계하시고 이방의 문화와의 혼합주의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강조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크리올화, 혼합주의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적응과 창조, 공유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같은 공간이나 상황 속에 모인 다른 전통과 가치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가는 오랜 세월 다름과 

마주하는 역사의 숙제였다.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으면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보다는 다른 문화와 전통이 서로 섞이고 혼합되어 기존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논리는 식민지배와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역사 속에서 앗수르나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의 경우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고유한 종교와 전통을 말살하려고 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34 로빈 코헨, 올리비아 셰링엄, 『다름과 만나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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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하려고 했다. 또한 한국은 일제 식민지배하에서 신사참배, 창씨개명을 비롯하여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되었던 역사가 있다. 모두 사회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혼합주의를 주장했으나 결국은 억압의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강력하게 

금지하신 것은 디아스포라이며 약자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강력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휘둘리고 삼켜져서 억압당하지 않기 위한 명령으로 볼 수 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배타적이고 포용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인간을 도구화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디아스포라는 고난과 억압과 폭력과 학살의 가시면류관 경계선을 지닌 

개념이며 또한 동시에 스스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신앙과 신념의 경계선을 

지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의 고난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버리고 철저하게 혼합되고 

동화되고 융화되어서 고통과 고난, 갈등과 분열의 경계선을 제거하고 회피하려는 

선택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가장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공동체이고 사회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경계선이 없는 

나라, 하나 된 나라, 하나의 나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된 나라, 하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하나됨을 추구하시지 않음을 밝힌다. 예수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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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눅 

12:49-53)라고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을 하나되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관계로부터 갈라서게 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하나됨,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하나됨을 거절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이다.  

 예수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4-22)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하나됨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임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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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로 

인도하신다. 때로는 복을 주시기 위해 디아스포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징벌과 

책망을 위해 디아스포라로 인도하신다. 결국 디아스포라 자체는 복이 될 수도 

책망과 형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스포라이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 산업과 과학의 발달로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프리카인 디아스포라들은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고, 아시아의 이민자들, 

국제적인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오늘날은 이주의 시대, 난민의 시대, 세계적인 

디아스포라의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이중국적, 삼중국적도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이주하고 망명하는 일들이 점차 증가하고 

흔해지고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림 3> 세계 이민자 현황(자료출처: statista) 

 

 

 근대의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계 이주민들은 토착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1930년대 태국은 중국계 이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중국계 이주민들의 사업에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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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시행하고 결국 견디지 못한 태국의 중국계 이주민들은 태국 사회에 거의 

동화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중국계 이주민들도 인도네시아의 탄압과 박해로 인해 

10만여명 이상이 인도네시아를 떠나게 되었다. 중국으로 돌아간 이들도 중국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두 문화의 경계선 사이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고향이라는 존재를 상실하게 되었다. 근대 동남아시아에서 인도계 이주민들 또한 

팝박과 박해와 추방을 경험하였다. 동아프리카의 인도계 이주민들도 토착민들과 

융화되지 못한 채로 오히려 토착민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식민지를 운영하는 영국을 

비롯한 제국의 그늘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추방을 당하게 되는 일도 벌어졌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으로 망명하는 인도계 이주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이들은 환영받지 못했다.35 

  

  UN은 탈식민 이후 쫓겨난 이주민들(주로 중국계)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했다. 흔히 난민 하면 오랫동안 전쟁, 질병, 기아를 겪은 이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난민 문제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면서, 난민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1950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UN난민기구(UNHCR)는 전 세계 모든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를 제공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난민 문제는 대량 이주와 디아스포라 

개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였다.36 

 

 근대의 디아스포라는 점차 난민 문제와 연결되기 시작했으며 박해와 핍박과 

폭력과 학살을 경험하는 비자발적인 대량이주의 형태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과정에서 토착민들에게 크리올화되는 선택을 하거나 디아스포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이주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주를 선택하더라도 

 
35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52-156. 
36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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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소속되지 못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대에 들어와서 UN에서는 2000년에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정했다. 일반적으로 국제 이주민의 기준은 1년 이상 타국에 거주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 기준으로 2010년에는 난민과 국내 실향민을 제외한 2억명 이상이 

이주민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이주민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받는 충격은 

과거보다 덜한 것이 사실이다. 현대에 디아스포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의 특성과 종류보다는 단순한 인구 이동으로서 숫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현대의 이주는 과거 남성의 단독으로 혹은 단기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해 과거의 이주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남녀 평등으로 인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모국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이주하려는 나라의 산업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분야에 여성들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노동인구로서 여성의 이주가 늘어나거나, 가족 단위로 이주하여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여성들이 이주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37 그래서 현대 디아스포라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여성들은 이주한 곳의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가정 내에서의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증가하였다. 

 현대의 이주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더욱 쉽게 되었고 고국과의 연결성이 

강화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고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디아스포라화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는 새로운 디아스포라 개념으로 볼 

수 있다.38 케빈 케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장거리 민족주의’가 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이 

정치 참여 방식은 강렬하지만 묘하게 추상적이며, 해외에서 보람 있는 삶을 

 
37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61-165. 
38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6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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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려는 노력의 부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분명한 역사적 선례가 

있다. 이주자들은 고국을 돕는 방법 못지 않게 새로운 정착지에서 성공하는 

길도 디아스포라적인 민족주의 안에서 항상 찾아냈다.39 

 

 역사 속에서 디아스포라는 점차 크리올화되는 경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체 집단의 생존 보다는, 

공동체 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해지고 개인주의적인, 가족중심적인 생존과 

이익 추구의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도 갈등과 불평등의 

경계선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강화되는 경향도 있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으로서의 성경읽기 

 

 바벨론에 의한 유대인들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며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역사와 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40 땅과 나라와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체성을 지키며 디아스포라의 험난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 

구약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통과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았던,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기억하라는 것이었다.  

 애굽에서 디아스포라 나그네로 지내다가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방황하는 

 
39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66. 
40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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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주할 땅보다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과 율법을 먼저 주셨다.41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던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않음을 강조하셨다.42  

 앗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제로 

흩어질 수 밖에 없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지도자가 없이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율법과 역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 서기관은 지도자들의 비서로서 지도자들의 말을 

받아적는 일만 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그들은 구전되어 내려오는 율법과 

역사를 문서화하고, 사라진 성전에서 가져온 기록들을 필사하고, 유대의 전통 

기록들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제사장 중심의 성전이 없어지고 

디아스포라 상황에서는 서기관 그룹이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43 

 이 시기에 바벨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벨론 곳곳에 회당을 설치하고 

공공예배와 종교교육을 실시했다.44 회당은 10여명 이상의 남성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 후 쉐마를 교독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해석하고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예수도 회당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41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 30:15-16) 
42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왕상 9:6-9) 
43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47-148. 
44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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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전하였으며 바울도 선교여행 중에 회당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하였다. 

회당은 말씀과 율법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법정의 역할도 감당하였다.45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일부는 상인이 되어 서기관의 활동을 비롯해 

유대인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돕고 후원하였다. 서기관들과 회당을 중심으로 

바벨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신앙교육과 할례, 안식일을 통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며 소리 내어 읽고 암기했다.46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할수록 더 타락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안정되고 풍족할 때마다 

유대인은 이방의 문화에 이끌리고 자신의 땅에서조차 이방 문화에 크리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곤 하였다. 오히려 고난이 닥칠 때 원칙을 지키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독립된 국가가 

없을 때,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고통당할 때 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높이려는 경향도 보이는 것이다.47 그래서 땅의 경계선 안에 정착하고 

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고난과 고통 환난이 

시작되고 타락과 부패가 진행되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악하게 보인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질서를, 

 
45 『간추린 비전 성경사전』, 651. 
46 폴 존슨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6-9)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이 이시기라고  

   추측한다.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49. 
47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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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통치와, 인간이 만들어낸 경계선을 무너뜨리시는 장면을 자주 보인다.48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기도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가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삼상 2:6-8) 라고 증언한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질서와 경계선을 무너뜨리시고 심지어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마저 초월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과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온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생활 70년을 끝내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며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디아스포라 생활을 견뎌낸 이들이 레갑 족속49의 후예이고 쿰란 공동체50의 기원이 

되었다.51 

 고레스 왕에 의해 귀환을 시작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여서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소리내어 

 
48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50. 
49 레갑 자손은 겐 사람 레갑의 자손이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공격당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다.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유다 광야에 머물며 유목생활을  

   했고 예레미야를 통해 이들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게 된다. 『간추린 비전 성경사전』, 138. 
50 신구약 중간기의 마카비 혁명 이후 에세네파는 성전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가 진정한 예배라고  

   믿으며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의 정치와 대중으로부터 분리되어 사해 주변의 쿰란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다. 재산을 공유하고 예배와 독서, 공동식사를 중심으로 생활했다. 조병호, 『신구약  

   중간사』 (서울: 통독원, 2021), 136. 
51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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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유대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시나 설교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확립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확정된 권위있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신앙의 기록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예언자들의 기록, 역사서와 연대기의 기록들이 풍성했다. 정리되고 확정된 

구약성경은 그 기록들의 일부분이다. 당시 성경의 기록들은 저자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라 공동체의 승인과 권위를 거쳐야만 했다.52 

 요세푸스는 이렇게 귀환한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의해 승인되고 인정된 

성경의 기록을 “캐논”으로 표현하였다. 수메르인들로부터 기원한 캐논이라는 

단어는 바르고 곧은 갈대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리스인들은 지켜야 할 규범과 

기준, 경계를 의미했다.53 귀환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고향 땅으로, 모국으로 

귀환했음에도 여전히 나라가 없는, 나그네와 같은, 우거민이 되어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야만 했다. 귀환 이후에도 그들은 성전과 회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듣고 지키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다. 독립된 

나라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성경읽기를 통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식민통치를, 나그네 생활, 우거민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번에는 그리스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 유대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했다. 그러나 점차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영적인 개인주의가 유대인들을 내부에서 분열하게 하고 종파주의의 

경계선을 강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반발하여 레갑 족속과 쿰란 공동체 등이 광야로 

나가게 되고 신앙적 정체성의 순수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들 또한 지속적으로 

 
52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56. 
53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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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었다.54  

 그리스의 식민지배 하의 유대 디아스포라들 중에 모세의 율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그리스 철학을 흡수하여 구전 율법을 만들었다. 사두개파는 이미 

기록된 율법만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55 디아스포라의 현실과 성경 

말씀에 관계에 대해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다. 말씀과 현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나게 된 새로운 

경계선의 문제였다.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과 해석에 관해서 개혁파와 

정통파가 대립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기록된 말씀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인해 경계선이 나뉘게 되고 분열과 갈등이 심지어 공격과 

학살이 자행되기도 하였다.56 

 그리스 지배하에서 신앙적인 정체성이 공격당하고 성전이 더렵혀지는 

사건들로 인해서 발생한 마키비 혁명은 유대 디아스포라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공한 혁명으로 인해 유대인의 독립국가를 수립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이 아니라 신앙적 정체성과 성경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마카비 가문은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고향 땅에서 로마에 의해서 또 다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까지는 성경을 듣고 읽고 

순종하느냐 안하느냐의 경계선의 문제였다면 귀환한 이후 그리스 식민지배 하에서는 

 
54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72-173. 
55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76. 
56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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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경계선이 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수 시대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유대인들은 로마와의 정치적인 관계에 신경을 쓰고 다양한 문화와 사상, 사고방식, 

다양한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문화적인 

디아스포라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불안한 위기 상황 속에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사고방식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예수는 

이러한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인 디아스포라의 시대에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통찰력의 가르침을 전하였다.57  

 반면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나 헬라의 가르침과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입장과 자세를 견지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두개파도 바리새파도 

에세네파도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은 배우지 못한 평범한 유대인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계 

유지가 더 급한 이들이었고 소외된 사람들과 죄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안에서도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이었다.58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를 따르던 모든 이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다. 또 

다시 디아스포라로, 더 심각한 디아스포라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부활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예수를 따르던 이들, 디아스포라 

안의 디아스포라였던 이들은 즉시 다시 모이지 못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부활한 예수는 디아스포라가 된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을 찾아 와서 다시 

 
57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김주한 역 (서울: 포이에마, 2023), 65-66. 
58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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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을 맡기고 성령강림에 대한 약속을 주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이들에게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과,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믿고 전하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흩어진 제자들과 사람들 가운데 부활한 예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한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율법과의 경계선을 긋고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17-20)라고 

말하였다. 자신의 가르침이 율법의 경계선을 강화하거나 율법을 반대하여 경계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율법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말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은 배제와 분리, 적대가 

아니라 이해를 통한 초월과 포용의 완성이다. 

 바울은 스스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며 정통적이고 순수하게 

율법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다. 그는 누구보다 

유대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시에 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이며, 이방지역인 다소로 이주한 이주민이었다. 그는 

이주민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디아스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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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이었다. 한편으로 그는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예수의 

이야기와 경계선을 긋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59 그렇게 

기독교인들, 특히 유대 기독교 인들에게는 바울은 경계선 너머에서 도저히 융화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가 경계선 너머의 바울을 부르고 사용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그리스식으로 사고하는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유대교식의 개념과 용어들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복음을 증거하였다. 오히려 유대교보다 그리스 세계에서 예수가 신적인 

존재인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더 쉬웠고 그리스 문화의 디아스포라들이 예수의 

신성을 더 쉽게 받아들인 것이다.60 

 성경에는 바울의 선교 당시, 초기 예루살렘 회의 시기에 율법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바울의 선교와 이방 디아스포라 선교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기독교와 바울은 부딪히고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유대 

기독교의 경계선 너머에서 유대 기독교와 적대적이던 바울을 기독교인으로 

부르셨으나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의 경계선 안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 유대 기독교의 경계선을 초월하게 

되었다.61 

 초기 기독교 시대에 교회는 수많은 이단들과 치열한 논쟁과 투쟁을 

경험했다. 신약성경이 확정되고 교리가 정리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폴 

존슨은 신약성경의 정경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59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81. 
60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83-84. 
61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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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성경의 정경화는 이단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단은 어떤 일정한 창시자에 의해 

생겨난 것만은 아니었다. 즉, 이미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사상들을 

토대로 이단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경이 점차 

확고하게 마련되자 교회는 이단에 물든 대중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도할 수 

있게 되었다.62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 교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신약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자체가 디아스포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흩어진 말씀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품은 말씀과 기록들이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이방인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구원의 복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성경, 특히 신약성경은 문화와 언어의 

경계선을 초월하고 포용하고 거듭나게 한다. 심지어 세상의 경계선을 초월한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신성시 여겨지는 정치적인 지도자의 상징이었고 예수에게 

사용된 왕이라는 칭호는 당시 유대의 지도자나 로마의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였다. 복음이라는 단어도 황제의 생일과 연결된 단어로 사용되었던 것이다.63 

 예수 당시에 예수와 예수의 말씀들, 예수 이후에 예수의 이야기들을 세상은 

세상의 경계선 안에서 해석하고 세상의 경계선 안의 존재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들이 

이어졌지만 예수와 예수의 말씀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경계선들을 초월하게 

되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예수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제임스 월호이트와 에반 하워드는 성경읽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62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116. 
63 에버렛 퍼거슨, 『초대 교회 배경사 제3판』,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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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신약성경이 완성된 직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편으로 

기쁨과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성경을 읽곤 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성경 

읽기는 기도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 사막으로 향했던 사람들 사이에 

특히 유행했다. 4세기에 이르러 많은 교회가 성경을 경건하게 읽는 훈련을 

받아들였다. 렉시오 디비나는 사람들을 성경읽기에 몰입하게 했는데, 그 

취지는 성경을 기도와 묵상의 맥락에서 읽게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성경을 

변혁적인 친밀성에 이르는 관문으로 활용하는 것이다.64 

 

 신약성경이 완성된 이후 성경읽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형성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또한 정해진 경계선 안의 공간이 아니라 사막을 비롯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정체성을 지켜주는 초월적 영적인 경계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지키며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견디며 땅의 부정적인 

경계선, 억압과 증오와 배제의 경계선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로서의 한인이민교회의 상황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되고 정착하는 삶을 원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환경과 

상황의 인생을 원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안정과 향상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와 이민을 선택하면서 디아스포라의 길로 들어선다. 그러나 그렇게 

이주하고 이민하며, 새롭게 정착하고 또 다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길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모험하고 

 
64 제임스 월호이트, 에반 하워드, 『렉시오 디비나』 홍병룡 역 (고양: 아바서원, 202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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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65 

 한인이민교회 특히 뉴욕의 한인이민교회는 수많은 경계선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뉴욕의 한인이민교회들이 경험하는 경계선들은 그리스도인 한인이민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 정체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경계선들로 말미암아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오히려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계선은 한인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의 경계선이다. 대체로 이민 

1세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에 정서적인 뿌리를 둔 

채로 미국으로 건너온 한인 이민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민 2세대는 이러한 이민 

1세대들의 자녀들로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을 이야기로만 경험하거나 

정서적인 뿌리는 미국에 두고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세대를 

의미한다.66 

 이민 1세대의 특징은 우선 대부분이 영어라는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물론 한국에서 영어를 준비해서 전문직으로 이민을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이민 1세대들의 경우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세대들이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복지시스템과 혜택에서 소외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래서 

문화와 제도가 다른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첫발을 내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인교회의 도움이 절실한 세대였다. 한국에서의 종교가 무엇이었든 간에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미국이라는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야만 하는 세대들이었다.  

 
65 전중현, 『이민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18), 10. 
66 전중현은 이민 1.5세대와 2세대를 차세대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차세대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로, 겉모양의 생김새는 한국사람임에 틀림없지만,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우리와 전연 다르다.” 전중현, 『이민교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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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 이민오는 수많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고향의 종교를 가져와서 

종교공동체를 먼저 이루는 경향이 있었다. 이민자들이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종교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민 사회를 향한 디딤돌의 역할을 해왔고 

한국인들의 경우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한인사회의 기초로 삼았다.67 

 또한 가정과 자녀에 대한 아픔과 미안함이 많은 세대이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이들이 처음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봉제공장을 비롯해, 

세탁소, 네일샾, 빌딩청소 등 하루에도 몇 건씩 일을 하고 해뜨기 전에 나가서 

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집에 가두어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 상처와 아픔 미안함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이었다. 신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가 없었고 한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한인교회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를 할 수 있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는, 

신앙생활은 생존 그 자체였다.  

 이민 1 세대는 한국에 대한 생각과 생활방식이 이민을 떠나올 당시의 한국의 

상황과 문화에서 멈추어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 생활하던 

그 생각 속에서 이민생활과 교회생활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이민 2세대의 특징은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한 세대라는 것이다. 1세대들이 

언어로 인해 서러움과 불편함을 많이 겪어서 자녀들이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강조하며 자녀들을 길렀다. 또 1 세대들이 미국의 문화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만나는 충격과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들은 미국 문화와 

 
67 전중현, 『이민교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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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미국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다. 문제는 그러다보니 1세대와 2세대 간에 대화와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모 자식 간에 점점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서로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나마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한국어를 

조금씩 사용하게 되고 한인교회를 통해서 한국어에 대한 경계가 넓어지게 되고 

1세대와의 경계가 어느 정도 허물어지게 된다.  

 그러나 2세대에게 한인교회는 부모를 위한 자녀의 노력 또는 희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2세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한인교회를 떠나게 되고 

미국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직장으로 인해 

다른 주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인종과 결혼을 하게 되면 1세대와의 관계는 거의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1세대와 2세대의 경계 문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이민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분열과 갈등의 문제이다. 

 전중현은 한인이민교회의 차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배경에 대하여 데이비드 

키나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로, 방랑자(nomads)는 자신이 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새로운 믿음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것을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로, 방탕아(prodigals)는 아동 시절의 신앙을 잃어 전(前) 신자일 뿐,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셋째로, 유랑자(exiles)sms 아직도 신앙문제에 시간을 배려하면서도 문화와 

교회 사이에서 정체성이 상실되어, 교회의 소명이나 전문적인 직분의 

참여에서 이탈한다.68 

 
68 전중현, 『이민교회』,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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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민교회의 차세대들은 디아스포라 내의 디아스포라가 되어 교회와 

경계선이 생기고 스스로는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방랑자, 방탕아, 유랑자는 역사 속에서 디아스포라가 본질적으로 가진 

특성들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미국이민교회의 차세대들은 사회에서도 

신앙적으로도 디아스포라인 것이다.  

 전중현은 이렇게 차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데이비드 키나만의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부모들과 교회들이 지나치게 차세대를 경계선 안에서 

과잉보호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사문제와 대중문화를 비롯한 다른 문화와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녀들의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자녀들의 타문화에 대한 접촉을 

차단하고 오직 교회의 문화만 율법주의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신앙방식과 해석을 고수하며 변화하는 세상의 상황과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고전적인 교리만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69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는 세상 속에서 자라고 살아가는 차세대에게 교회가 

과학에 대한 납득할만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과학과는 동떨어진 비이성적인 

공동체가 되기 떄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극단적인 보수주의를 

강제하거나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배타적인 경향을 보이고 의심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실망과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70 

 다음으로 한인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계선의 문제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 자체로서도 경계선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1세대와 2세대의 경계선을 비롯해 다른 수많은 경계선들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69 전중현, 『이민교회』, 222-225. 
70 전중현, 『이민교회』, 2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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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특별히 오늘 미국 뉴욕의 한인교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한인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이 

경계선으로 인해 불거지는 갈등들도 많다.  

 제이슨 솅커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재택근무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업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직원들이 

정해진 사무실의 업무공간의 경계선 내에서 일하기를 바라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계선을 벗어난 근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71 교육 또한 온라인 

교육이 코로나 이전부터 늘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교실이라는 경계선을 

벗어나 온라인 교육이 일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전통적인 교육의 방식과 조직, 시스템이 큰 변화를 겪을 것이고 온라인 교육은 대폭 

확장 될 것으로 예측했다.72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일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흔들렸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주일성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율법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예배가 중단되고 대안으로 영상,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과연 반드시 직접 대면하여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이 흐려지게 되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예배를 하지 못하여 

예배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커지고 아쉬움과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드시 대면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71 제이슨 솅커, 『코로나 이후의 세계』 박성현 역 (고양: 미디어숲, 2020), 22. 
72 제이슨 솅커, 『코로나 이후의 세계』,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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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아졌다. 많은 교회들이 한인교회의 전통이자 특징인 새벽예배를 코로나 

팬데믹 통제 상황이 지나났지만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배의 형식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고 예배 순서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마스크를 써도 비말이 퍼질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성가대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인교회들의 

특징인 예배 후 친교를 나누는 식사도 교회마다 없애거나 개별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식사를 통한 친교와 교제의 개념은 

약해지고 오히려 예배 참석에 대한 비용의 개념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친교를 위한 식사를 강행하는 경우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강한 1.5세대 혹은 2세대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배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전세계 모든 

교회들의 예배와 설교,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 검색하고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하듯이 예배와 설교를 선택하여 듣는 경우가 많고 

예배와 설교, 교회를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한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인으로 존재하면서 익명의 

성도가 늘어가고 있다. 거룩한 예배라기보다는 흥미와 관심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가 되어가는 것이다. 제이슨 솅커는 코로나 이후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코로나19 이후 미디어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국가적 정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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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생길수록 미디어는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악의적인 

이용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을 봐서는 사회를 하나되게 하는 힘 

역시 점점 더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와 SNS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감추어졌던 것들을 활짝 

드러냈다. 수면 아래에는 합의편향, 사이버심리전의 위험, 주관화된 진실 

등이 숨어 있었고,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 않다.73 

 

 코로나 이후 미디어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악의적인 도구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의 도구로, 심지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이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존의 공동체의 정체성의 경계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해체하는 데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온라인, 익명의 성도가 늘어나면서 각 교회의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면예배를 할 때에 비하여 재정 수입이 

급락하게 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교회들 간에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의 경우 영상과 예배 콘텐츠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러한 영상과 예배를 선호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영상과 콘텐츠가 부실해지는 교회는 

점점 더 성도가 감소하여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교회를 폐쇄하거나 건물을 

정리하고 온라인으로만 간신히 교회 이름을 유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교회간의 흡수합병도 증가하고 있다. 

 제이슨 솅커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대면접촉이 필요한 서비스 산업의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 경기부양책의 지원을 받아도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은 

생계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파산을 할 

 
73 제이슨 솅커, 『코로나 이후의 세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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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이로 인한 부동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74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민 1세대들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교회에 

익숙해져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예배 형태와 의미가 이미 예배와 신앙의 

기준과 모범으로 자리 잡혀 있다. 그러나 2세대들의 경우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면서 1세대들의 교회, 예배, 신앙의 기준과 

모범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기준과 모범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경계가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경계선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다음으로 한인이민교회들이 경험하는 경계선의 상황은 인종의 경계선이다. 

1세대 이민자들과 2세대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인종의 벽이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인종의 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주류사회로의 진입은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너무도 높다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수준, 재정상황과 관계없이 인종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백인과 유색인종의 경계가 존재하고 유색인종 가운데서도 흑인과 

아시아인의 경계가 존재한다.  

 “Black Lives Matter”라는 구호가 나타내는 것은 흑인에 대한 차별과 그에 

대한 저항이다. 그만큼 흑인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과 경계가 미국 사회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차별받은 흑인들이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아시아인들의 높은 교육열과 성실성으로 인해 

흑인들의 일자리와 학업에 대한 기회가 아시아인들에게 빼앗긴다는 불만이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진원지로 중국이 지목되자 중국인, 아시아인들에 

 
74 제이슨 솅커, 『코로나 이후의 세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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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노와 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중국인과 같은 아시아인들이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이유없는 폭행의 대상이 대부분 

아시아인들이 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러한 인종의 경계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핍박받고 박해 받는 아시아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이민교회의 성도들, 특히 1세대 이민자들의 신앙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뉴욕의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경계는 바로 911테러사건이다.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전체가 경험한 경계가 911사건이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은 911 이전의 미국과 911 이후의 미국으로 나누어진다고들 한다. 그만큼 911 

이전의 미국 특히 911사건이 일어난 뉴욕은 그 경계선의 변화가 매우 심한 편이라고 

한다. 911로 인해 이민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매우 강경하게 변화되었고 1세대가 

911 이전에 경험한 미국사회와 911 이후에 2세대가 자라면서 경험한 미국의 경험은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  

 911 사건 직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공황을 경험하면서 젊은이들 

가운데는 정신적공황과 허무와 고독을 잊기 위해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한다. 이민자 심사 강화를 하는 등 국적과 인종, 이주에 대한 경계선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한다.75 911 사건을 경험한 세대는 정신적인 불안과 공황을 품은 

채로 심리적, 사회적 경계선을 강화하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림 4> 9·11테러 이후 후유증의 종류(자료출처 : 동아일보)76 

 
75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111100034 
76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10903/40036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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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종류의 경계는 한인이민교회들이 흔하게 겪는 리더쉽 교체의 

경계선이다. 뉴욕의 많은 교회들이 개척 목회자의 은퇴로 인해 후임 목회자의 

선정과 청빙, 부임의 경계에서 큰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다. 리더쉽 

교체의 어려움은 비단 뉴욕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지만 다양한 

신앙배경을 지난 이민자교회의 경우 그 경계선의 갈등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웃교회의 경우에는 수년간 청빙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차례 청빙 

위원회가 해산되고 오랫동안 당회가 열리지 않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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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한 목회자의 은퇴 이후 간신히 청빙을 하였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고소고발 사건도 많다. 

이러한 경계선의 배경에는 단순히 전임자와 후임자의 감정적 갈등이 아니라 교회 

내에 존재하는 경계가 리더쉽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전임자의 목회, 1세대의 목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교회와 목회에 익숙한 세대와 

2세대들이 주축이 되는 목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상황과 변화에 맞는 목회를 

원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경계가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전중현은 미국 한인이민교회의 교회 구조에 대해서 미국인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계급적인 교회 행정에서 벗어나, 목사와 평신도들이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서로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믿음은 섬기는 자세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새로워질 수 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현상유지를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가 되는 계기는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계급의식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자의 도리에 

평신도의 신급을 두지 않는 것이 하강 상승의 도, 다시 말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도인 십자가에 접근하는 길이다. 이민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깊은 경지에 이를 수 없다.77 

 

 미국한인이민교회의 리더십 교체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계급적 경계선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단순히 전임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계급적 경계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적 경계선은 상대방보다 나를 높이거나 앞세우는 것이다. 이 또한 

본질적으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배척하는 경계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77 전중현, 『이민교회』, 2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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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미국한인이민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디아스포라로서 

근본적으로 가지는 불안과 갈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한인이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의 경계선 안에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그 말씀과 가르침을 거부하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 23:10-

12)라고 기록하면서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한인이민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선은 사람간의 경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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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하나님 나라 One Story로서의 성경통독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단순히 이 땅에 경계선으로 

구획지어진 영토로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아킴 예레미아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복음서에서 예수는 63회나 언급을 하게 된다. 

그리고 랍비 문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쉐마를 반복하라, 개종자가 되라와 같은 상투적 문구에 

제한되었다”78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에 의해 통치되고 그 말씀에 몸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의 

믿음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는 경계선이 있으면서 또한 경계선을 

넘어서는 나라이다. 조병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78 요아킴 예레미아스, 『신약신학』정충하 역 (고양: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12),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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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한다. 

 

  하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세우신 제사장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79 

 

 조병호는 율법과 선지자로 상징되는 제사장 나라를 예수가 제사장 나라의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고 성전세를 내셨고, 환자를 치유한 이후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을 것을 지시하며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존중하셨고 충실하셨으며, 이 

제사장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완성되는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다.80  

 로마는 구약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신약성경에만 등장하지만 신구약 

중간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이다. 오늘날의 기독교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와 기독교의 

역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단순히 기독교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명의 

기초에 로마의 문화가 매우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모두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법은 한 

나라의 시스템 그 자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는 법에 

의해, 법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을 통해서 사형선고를 내리고 법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기도 한다. 조병호는 “성경과 고대정치”에 의하면 

오늘날의 현대 세계의 법의 뿌리가 바로 로마법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법이 로마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현대의 모든 나라들과 문화가 

 
79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20), 37. 
80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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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81 몽테스키외는 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법은 사물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다. 그리고 

이 같은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그들의 법을 갖는다. 신들도 그들의 법을 갖고 

있다. 물질세계에도 그것의 법이 있다. 인간보다 우월한 영적 존재들도 

그들의 법이 있다. 짐승들에게도 그들만의 법이 있다. 인간들도 그들의 법이 

있다.82 

 

 법은 관계이며 경계선을 이루는 “말씀”이다. 언어에 의해서 제한되고 

한정되는 경계선이며 문화이며 관계이다. 그래서 법 그 자체는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에 대한 인간의 자세와 태도, 응답이 사실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될 때가 많은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규례, 법도, 

언약 등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이 된다.83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규례와 율법,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법은 나라의 근간이며 

핵심이다. 그리고 이 말씀과 법에 대한 인간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이 말씀과 법의 

제정자와 선포자, 주관자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법과 말씀에 

담겨 있는 제정자, 선포자의 목적과 의도, 법과 말씀의 최종적인 방향이 또한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몽테스키외는 신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은 법이라는 경계선을 벗어날 수 

없기에 스스로 법칙을 정하게 되고 그 법칙은 인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법칙을 정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인도해야 하지만 제한된 존재인 

 
81 조병호, 『성경과 고대정치』 (서울: 통독원, 2021), 254-255. 
82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이재형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16), 21. 
83 간추린 비전 성경사전』,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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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오류와 무지, 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수한 정념에 사로잡혀서 

창조자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84 

E. P. 샌더스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실천하는 “영역”(지리적이든, 

시간적이든, 혹은 정신적이든),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주기도 안에서 

요청된 그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의 소멸이다. 바울에게서는 이것이 

우주적 사건이 된다.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하나님에게 넘겨줄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될 것이다(고전 15:24-28).85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에 적대하지 

않는 순종으로 충만한 나라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지구 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이며, 초 자연적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E. P. 샌더스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과 관련하여 예수의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의 말씀과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86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와 관계 있는 사회적 질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84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24. 
85 E. P. 샌더스, 『예수운동과 하나님나라』 이정희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9), 232-233. 
86 E. P. 샌더스, 『예수운동과 하나님나라』, 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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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수에 의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동시에 피안적이다.87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상징하며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 또한 사회적이면서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계선을 

넘나들고 경계선을 초월하고 경계선을 품고 있는 것이다.  

 조병호에 의하면 로마는 유대를 통치할 때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소 

독특하게 분봉왕을 임명하고 총독도 파견하였다. 그들에게 정치와 군사를 맡기고 

유대의 대제사장에게 종교를 맡겨 역할을 분담하고 마치 그들의 권리와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를 통해서 유대가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88 

 성경은 마귀는 의심하고 배신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경계선을 

강화하는 배경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의 하나인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배신하게 

하는 것이다. 뱀은 피조물의 하나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에게 주어진 통치명령의 

대상임에도 마귀가 그를 이용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이 동산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리는 배필이 된 것이다. 

 
87 E. P. 샌더스, 『예수운동과 하나님나라』, 432-433. 
88 조병호, 『신구약 중간사』 (서울: 통독원, 2021),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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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공생애 시작 때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였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거나 마귀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예수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배신하게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었다. 

 시험과 유혹은 아담과 하와나 예수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누구에게나 있었다. 시험과 유혹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낸 사람과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예수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로마의 지배, 로마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두렵기도 하고 또한 그 어느 제국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로마의 건물, 로마의 법, 로마의 

군사력에서 벗어 날 수 없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로마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복종”하고 “숭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가 로마이며 로마의 황제가 숭배해야할 유일한 신이며 

로마만이 복과 화를 줄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다. 철저하게 로마의 

시스템과 문화에 젖어들게 만들어 종국에는 유대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보다 로마를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식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로마를 이용하는 

것이다. 

 E. P. 샌더스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신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행위로 임재하는 새로운 질서를 추구했다고 하며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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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질서에는 열두 지파가 재회집될 것이고, 새로운 성전이 있을 것이며, 

군사력이 필요치 않고, 잉혼은 필요하지도 않고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며, 

소외된 자들-악인들이라 할지라도-이 한자리 잡을 것이며, 예수와 그의 

제자들-가난한 사람들, 온유하고 낮은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는, 그의 기대를 받아들여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가 죽고 부활한 

후에도 남아서 그 기대의 변화에 헌신했던 추종자들을 섬겼다.89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시의 로마를 포함한 세계의 제국들과의 질서와는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분리하고, 이용하고, 복종과 숭배를 폭력과 정치적인 술수로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되며, 낮아짐으로 품고 낮은 곳,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는 새로운 질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유대를 비롯해 수많은 나라들을 시스템으로 길들여서 집어삼키려던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입장에서 한 순간에 바꾸어 기독교를 인정한 것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영국 선술집 주인의 딸인 헬레나의 신앙 

때문이었다. 헬레나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었다.90 그녀의 

신앙은 익숙함과 당연함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고 공로와 소유와는 거리가 멀었다. 

시스템 속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훗날 황제가 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한 것은 박해 받던, 시스템에서 소외된 한 여인의 신앙 때문이었다.  

 로마의 시스템 아래에서 예수도 바울도 로마의 시스템에 의해서 죽임을 

 
89 E. P. 샌더스, 『예수운동과 하나님나라』, 581. 
90 조병호, 『성경과 고대전쟁』 (서울: 통독원, 2021),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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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결코 허무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는 부활하였고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 

복음이 시스템의 핍박과 학대 아래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기어이 로마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나중에는 로마의 유일한 국교가 되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다. 로마가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역사 속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복음이 로마의 시스템을 이겼다. 

 그런데 로마의 시스템의 잔재가 오늘날 교회와 복음을 물들이고 있다. 

예수는 시스템에 물들어버린 성전의 폐기를 예언하였고 시스템을 벗어난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렸지만 이제는 다시 교회가 로마의 시스템에 물들어버린 것이다. 

시스템이 없이는, 시스템을 벗어나서는 예배도, 선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 복음을 무기력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시스템이 복음을 

이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조병호는 그의 저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튜닝을 ‘오직 예수’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해 만든 

예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의 책으로 주신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예수로 

말입니다.91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 

중심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오류가 

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수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누구보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91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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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이라고 외쳤다. 그들의 기준과 관점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답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 사고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인간과 세상의 기호와 

이익,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는 것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태양을 보면 

내가 서 있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감각의 

착각이다. 실제는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고 또한 스스로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현실도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감각에 의존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큰 오류와 착각이 되어서 허구적이고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의 생각에서 문제가 생기고 죄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와 제물을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절당했을 때, 그 당연함이 부인당했을 때, 

익숙함이 부정당했을 때 그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였다. 가인은 

제사를 위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베푼 것이다. 여기에 당연함과 익숙함의 함정이 있다. 감사와 감격은 없고 

자신의 공로와 소유만이 남은 것이다. 

 예수 시대에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은 그들이 당연함과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공로와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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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들은 익숙함과 당연함, 공로와 소유의 프레임에 교회가 젖어들었기 때문이다. 

불의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익숙하고 당연한 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공로와 소유로 착각하여 

혈과 육에 대한 투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교회, 신앙생활, 선교의 현장이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오늘날의 시스템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익숙함, 당연함, 공로, 소유의 프레임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한다. 시스템의 이야기에 길들여지면 안된다.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당연히 여기고, 내 소유와 공로에 취하면 안된다.  

 시스템을 벗어나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시스템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능력이 있다.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품고 로마를 이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스템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홀로 죄의 짐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스템의 시험과 유혹에 물들지 않고 벗어나기 위해서, 

진정 자유케 하는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이야기로서의 성경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시스템의 유혹과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현대문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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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유혹에서 벗어나 세상을 품고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해야 

한다. 

 

“지평융합”과 “통섭”으로서의 “통”성경 읽기 

 

 가다머는 역사적 상황과 관련된 완결된 지평은 허구이며 어떤 문화의 주위를 

경계선으로 두르고 있는 완결된 지평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라고 본다. 

사람의 실존은 전적으로 특정한 관점에 매일 수 없기 때문에 매듭지어진 경계선을 

가진 지평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과 지평은 역동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평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고 

확정적인 경계선으로서의 지평의 개념을 부인하는 것이다. 가다머는 역사적 지평에 

대해서 매듭지어져서 확정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석자가 그 지평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간이라고 보고 있다.92 가다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의 지평은 끊임없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는 모든 선입견의 

타당성 여부를 부단히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근원인 전통을 이해하고 과거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평은 과거가 없이는 결코 형성될 수 

없다. 현재와 무관하게 추구해야 할 역사적 지평이 존재할 수 없듯이 현재의 

지평 역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해라는 것은 서로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이한 지평들의 상호융합 과정이다.93 

 
92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진리와 방법2』, 189-190. 
93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진리와 방법2』,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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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자 또는 해석자가 처한 상황과 인식의 경계선으로서의 지평은 

고정적이거나 확정적이거나 불변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 그리고 현재에서의 서로 다른 지평들 간에 이해를 통한 지평융합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윤철호는 가다머의 지평융합은 가다머가 말하는 “영향사”의 경계선 안에서 

발생하며 가다머에게 영향사는 “이해”라는 지평융합이 일어나게 하는 토양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가다머에게 영향사에 대한 인식이 의미하는 것은 텍스트를 

이해하기 전에 텍스트가 드러내는 의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94  

 가다머에게 참된 이해는 텍스트와 해석자의 지평융합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러한 지평융합은 전통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석하는 자가 전통적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통적 텍스트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전통적 텍스트의 역사적인 지평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해석하는 자의 지평과 텍스트의 지평과 다름의 갈등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자기의 

지평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텍스트의 지평을 발견하고 얻어냄으로 갈등과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95 

 텍스트로서의 성경, 텍스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지평을 넘어서서 그 

텍스트의 지평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서 이해를 위한 지평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텍스트는 단순히 과거의 전통적인 성경에만 해당되는 

 
94 윤철호, 『기독교 인식론과 해석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268. 
95 윤철호, 『기독교 인식론과 해석학』,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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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현재의 타자들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텍스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타자의 지평 안으로 들어가서 타자를 이해하는 지평융합이 일어날 때 

비로소 타자는 예수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참된 “이웃”으로 발전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지평융합적인 성경읽기는 우리가 성경의 지평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지평과 융합을 이루며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지평, 우리의 지평이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불변하는 고착된 경계선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영역임을 전제해서 인식해야만 한다. 그래서 지평융합은 통시적이며 공시적이다. 

역사적이며 현재적이며 실제적이다. 그래서 지평융합적 성경읽기는 텍스트로서의 

성경의 배경과 상황을 살피고 그 배경과 상황 속으로 우리의 지평을 넘어서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통적인 성경 텍스트의 지평과 우리의 지평이 융합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성경의 지평을 우리의 지평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지평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구약성경의 지평, 신약성경의 지평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또한 동시에 

구약성경의 지평 안에서 신약성경의 지평이 융합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지평 또한 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평이 융합되면 오늘날 우리의 지평 또한 

확장되고 경계선을 넘어 타자와의 지평이 융합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진화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19세기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얼이 처음으로 

사용한 “consilience”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지식의 대통합”을 추구하는 학문적 

목표를 주장한다. 원래 에드워드 윌슨은 미국 남침례교 소속의 교인이었고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신앙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상과 우주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뛰쳐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에드워드 윌슨은 과학, 진화생물학으로부터 답을 찾기 시작했고 진화생물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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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 심지어 종교까지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96 

 최재천은 통섭의 개념에 대해서 “서양 학문 내에서의 경계들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경계도 넘나들 수 있는 개념”97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학문간의 단순한 

통합이나 통일이 아니라 경계선을 넘어, 경계선을 초월한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최재천은 통섭, 즉 “consilience”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의 한 와인 클럽의 와인의 

이름이 “consilience”이고 그 “consilience” 와인에 대한 와인클럽의 홈페이지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인용하고 있다. 

 

  Consilience는 한마디로’지식의 통일성’을 뜻한다. 이것은 옛날 어느 

교수가 과학과 그 방법론에 관하여 가졌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그는 그의 동료들이 과학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지극히 작은 단위들로 쪼개는 

데 여념이 없어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걱정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통합되어 있으며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을 분리하면 그들만의 고유한 존재의 이유가 손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자들에게 이 같은 관점을 잃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래야 

모든 과학이 개념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와인에는 더할 수 없이 어울리는 말이며 우리 네 사람의 

뜻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단어다. 와인은 바로 우주와 인간의 통일을 의미하며 

와인을 만드는 사람은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http://www.californiareds.com/consilience.html)98 

 

 통섭은 지평융합과 일맥상통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획일적인 통일이나 

획일적인 통합이 아니라 상이한 분야, 상이한 지평의 정체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영역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다.  

 최재천은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에 대해 나무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자 

 
96 에드워드 윌슨, 『통섭』 최재천, 장대익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5), 31-38. 
97 에드워드 윌슨, 『통섭』, 11-12. 
98 에드워드 윌슨, 『통섭』,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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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줄기를 중심으로 위로는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져 나가고 아래로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는 많은 뿌리로 갈라져 있는 것으로 비유한다. 갈라진 가지들과 뿌리들은 

다양하고 수많은 학문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다양하고 갈라진 학문들이 만나고 

연결되는 줄기가 바로 통섭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섭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99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환원주의(reductionism)의 영향으로 인하여 학문과 

학문과 학문이 분리되고, 성경과 세상이 분리되고, 세대와 세대가 분리되고, 생활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으로 인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천년간 성경이 이미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던지고 

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며 성경과 세상이 분리되는 것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서거나, 성경의 근거가 약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인간의 실패 때문이다. 

 성경을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러티브와 메타포를 

깊이 통찰하고 통전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성경의 

대답과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성경은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환원주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 정, 의가 모두 동원되어 성경의 

지평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성경이 지식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통섭으로서의 

유일한 텍스트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지평 안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던지는 전통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성경“통”독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은 짜깁기된 Quilt가 아니다. One 

 
99 에드워드 윌슨, 『통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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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로서의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통시적으로 읽을 때 수천년간 세상과 사람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발견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으로의 회복이 하나님과 세상을 

통합하고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통합되는 통섭의 회복이 될 것이다. 

 조병호는 물체다 사건과 같은 대상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통을 사용하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통이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우선 그 각각으로 

이해하고, 이어서 그러한 다름의 사이에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마침내 

총체적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을 발생시키는 사고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통이라는 글자는 ‘통하다’라는 말로 표현될 뿐이지만, 필자가 말하는 통은 

통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외자의 단어로서 ‘통으로 보다’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10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평융합과 통섭은 조병호의 통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획일적인 통합이나 통일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 존중과 

포용, 이해로서의 개념인 것이다. 조병호는 이러한 통개념으로서의 성경통독을 

제시하였다. 

 조병호는 성경통독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부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야로 읽어야 하고, 시간의 흐름, 역사의 순서대로 읽어야 하고, 

성경에 내포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통신학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통신학과 

성경통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성경을 읽는 여러가지 관점을 전제하고 유기적으로 

그 관점들을 조화시킬 때, 통신학으로서 성경통독을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100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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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경을 읽는 어려가지 관점들은 또한 실제로 성경통독을 하면서 얻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101 

 그래서 통성경읽기는 지평들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강압적인 통합이나 

통일이 아니라 영역으로서의 지평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해를 통해서 타자로서의 

지평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그렇게 지평융합을 이루고 통섭을 이루어나가는 

성경읽기이며 세상에 대한 관점이며 “살아냄”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읽기는 

단순히 독서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지평과 나의 

현실이라는 지평이 융합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의 인생과 사회 간에 통섭하는 관점과 인식을 갖추는 것이다.  

 성도들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이야기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평,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고 쓰고 소리내어 읽는 훈련이 오늘날의 시대에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의 상황과 

현실,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현실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여 성경텍스트를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텍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선포되는 메시지를 읽을 때에도 우리 관점과 시각에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훈련을 위해서 

성경 전체의 거대담론과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고 

 
101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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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컨텍스트 속으로 성육신한 텍스트로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소멸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컨텍스트에 

성육신하여 텍스트로서의 권위 주장하지 않고 완전히 컨텍스트와 하나가 됨으로 

텍스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자체를 변화시키고 품어 컨텍스트를 

텍스트 안으로 포용하며 텍스트의 내러티브 속으로 인도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복음과 구원, 선교의 방향성으로 볼 수 있다. 

 

선이 없는 하나님 나라 

 

 정체성으로서의 영역, 지평을 상실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 속에 포용하는 

관계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의 내재적,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지평융합, 통섭, 통신학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조화되고 

융합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경계선을 초월하는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관계성에 대해서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인식할 것을 말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관계성이 

페리코레시스적이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지역을 

초월하는 관계성으로 파악할 것을 말하고 있다.102 

 
102 미로슬라브 볼프, 『삼위일체와 교회』 황은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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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로더는 삼위일체의 관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부르고 초대하며 관계를 맺는 관계성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다. 제임스 로더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예수님의 본성 안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의 관계성을 가리키기 위해, ‘상호 

역동적 내주’(perichoresis)란 개념이 사용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Perichoresis’란 용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접두사, 

‘peri’는 ‘모든 점에서’(at all points)란 뜻을 가지고 있다. 어근이 

되는 ‘chora’는 ‘공간’, ‘방’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choreo’는 

‘진행하다’(to proceed)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접두사와 동사를 

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니게 된다. 곧 ‘perichoresis’는 “모든 

점에서 상호침투”(mutual interpenetration at all points)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성과 인성의 상호 내주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훌륭하게 안무가 이루어진 

춤과 유비되는 상호 역동적 움직임으로서의 “상호내주”(coinherence)로 

표현할 수 있다.103 

 

 하나님의 존재성인 삼위일체가 경계선으로 규정하거나 고착시킬 수 없는 

역동적인 내주와 상호침투의 관계성이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성이자 관계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삼위이면서 일체이다. 경계선이 없다. 구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이 없는 

것이다. 역동적인 영역의 관계와 그 관계를 초월하는 이해와 포용, 상호간의 순종이 

있을 뿐이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볼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의 본질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본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성 안의 완전한 사랑은 각 

 
103 제임스 로더, 『성령의 관계적 논리와 기독교교육 인식론』 이규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30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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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격들이 역동적인 순환 속에서 서로를 내어주며 서로 침투하는, 역동적으로 

순환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완전한 사랑은 곧 완전한 교제의 

관계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성으로서의 완전한 관계, 완전한 사랑의 순환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세상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 또한 성령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다. 볼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됨으로 

부르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로서 자신의 몸과 정체성을 내어주는데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104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적인 관계로 존재하며 그 관계의 핵심은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 즉 상호 역동적 내주를 통한 상호 역동적 침투의 관게로 

조화롭게 하나되는 관계이다. 이 일치는 단순한 합일이 아니고 또한 분명한 

경계선으로 구별되는 관계가 아니다. 지평융합적 관계, 통섭적 관계로도 볼 수 있고 

통신학적 관계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본질은 사랑이며 또한 

사랑이 경계선을 넘어서고 경계선을 포용하여 경계선으로 말미암아 분열하고 

갈등하지 않게 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사람과 세상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다. 이 사랑은 또한 역동적으로 

관계 맺으며 하나님과 세상과 순환하며 내주해야만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 

세상, 타자들에 대하여,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104 미로슬라브 볼프, 『삼위일체와 교회』, 48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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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랑에는 선이 없다. 

신적인 존재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존재를 하나되게 하고, 원수를 이웃되게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몸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기본 원리이며 법이다. 선이 없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법이 바로 사랑인 것이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오늘날 다양한 지평과 경계선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원인은 정체성과 관계성에 내재된 경계선의 문제라고 본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주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재조정하려는 의지는, 그들의 

인간성을 인식하려는 목적을 제외한 그들에 대한 그 어떤 판단보다 중요하다. 

포용하려는 의지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그 어떤 ‘진리’보다, 그들의 

‘정의’에 대한 그 어떤 판단보다 우선한다. 이 의지는 절대적으로 

무차별적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세계를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범주로 구별하려는 시도를 초월한다.105 

 

 갈등과 분열의 경계선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의 경계선을 고집하고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과 그렇게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타자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배타적인 경계선을 지키려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볼프는 영역으로서의 정체성, 지평들이 상호간에 침투하고 내주하며 융합하고 

통섭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완전한 관계성으로서의 일치와 포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105 미로슬라브 볼프, 『배제와 포용』 박세혁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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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될 것을 요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관계성의 모델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관계성의 모델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병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선포된 제사장 나라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 나라의 지평 안에서 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가르치며 

준비하였다고 본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섭하고 융합하며 “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106 

 조병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증거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양,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배타적인 경계선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계선을 뛰어넘어 용서와 화해를 

이룬 나라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닌 한 영혼 그 자체를, 

단 하나의 지평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창조자와 

피조물, 주인과 종, 왕과 백성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경계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침투하고, 성전의 휘장을 찢어 그 어떤 

경계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는 나라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안으로 내주하고 침투하고 세상의 지평 

속에서 융합되었던 예수를 통해서, 교회와 제자로 인도하여 들임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는 나라라는 것이다.107 

 톰 라이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같은 의미이며 하나님의 통치, 천국에 

사는 분의 통치, 천국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본다. 예수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106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15. 

107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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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현실 세계로서의 땅에 침투했고, 동시에 여전히 침투가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적으로 이 땅에 침투하기를 기도할 것을 

요구하였다.108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분리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를 내어주는 죽음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보여준 치유와 교훈과 잔치들은 모두 다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치유와 잔치, 살아 있는 가르침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가 공생애 동안 증거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죽음은 서로 간에 타자가 

아니다. 예수가 경계한 악의 문제는 치유, 잔치, 살아서의 가르침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악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 자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장황하게 설명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야기이며 하늘의 

지평이 땅의 지평안으로 들어오고 동시에 두 지평이 융합되고 땅의 지평과 하늘의 

지평이 통섭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시작되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다.109 톰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천국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 결과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한다. 그 구원은 인간을 위한 구원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인간을 통한 더 큰 세상의 구원이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108 톰 라이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양혜원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0), 310. 
109 톰 라이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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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명의 굳건한 기초다.110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지평융합을 이루고, 통섭하고, 사랑으로 

페리코레시스를 “통”하여 경계선을 뛰어넘고 경계선을 관계와 사귐과 교제와 

조화로 변화시키는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선이 없는 하나의 

나라이다.  

 레슬리 뉴비긴은 성경은 만물의 시작에서 끝까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와 창조주로부터 소외되도록 

타락시키는 경계선의 이야기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과 타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야기이며 약속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111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침투하고 내주하고 있다. 또한 죄악과 소외가 구원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고 종말이 

영원한 미래와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다. 

 선교, 교회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선교이며, 이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을 향하고 컨텍스트를 향하지만 동시에 먼저 선교에 참여하는 나를 

향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이다. 

 

 

 

 

 
110 톰 라이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315. 
111 레슬리 뉴비긴,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홍병룡 역 (서울: 아바서원, 201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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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뉴욕초대교회 성경읽기의 적용 

 

뉴욕초대교회 “통”성경읽기 

 

 뉴욕초대교회는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 소속의 교회이다. 1대 

목사인 김승희 목사가 1979년 4월 2명의 여자 교우들과 함께 성경공부 모임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1981년 10월 4일 12명의 교우와 함께 청소년 복음교회라는 

이름으로 뉴욕 우드사이드 지역에서 개척한 교회이다.  

 개척한 이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출석교인만 

600-700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교회 내부적인 갈등과 또한 외부적인 

원인들로 인하여 부침을 거듭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시기 2020년 12월 교회 건물을 

매각하기로 공동의회를 통과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뉴욕초대교회가 소속된 

동부한미노회에서 건물 매각이 허락되지 않아 건물 매각은 1년간 유보하기로 한다. 

2020년 1월 동사목사로 부임한 김승현 목사가 2021년 5월 16일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김승현 목사는 부임 이후 성도들의 심방을 통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계선, 

분열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경계선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  

 세대 간의 불신과 분열, 교회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성도들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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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의 경계선과 갈등이 뿌리 깊이 남아 있고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 분열과 

갈등의 경계선이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2022년 9월부터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  

 마더와이즈는 지혜와 자유, 회복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 8주, 8주, 

6주 씩 22주간 진행하는 여성중심 성경공부이다. 각자 교재를 가지고 스스로 매일 

성경공부를 5일씩 한 후 일주일에 한번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경공부 내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멘토링을 하는 평신도 성경공부이다.112 

 

<그림 5> 마더와이즈란? (자료출처: 마더와이즈 네이버 블로그) 

 

 

 
112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therwisekorea&logNo=221521714295&cat 

   egoryNo=1&parentCategoryNo=1&from=thumbnailList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therwisekorea&logNo=221521714295&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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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도 리더를 세워 진행한 마더와이즈는 소그룹으로 진행되면서 나름대로 

참여하는 여성성도들이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중심, 평신도 리더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교회 내에서 일부 

성도들 가운데 파벌형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교회전체 또는 남성들까지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병호의 통성경읽기와 통성경길라잡이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교대조군으로 30-40대 남선교회인 뉴욕초대교회 디모데 

남선교회 회원 5명을 대상으로 신상훈의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인물별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림 6> 인물별 성경 공부 목차(자료출처: 신상훈,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인물별 

성경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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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훈은 성경을 사건과 인물로 나누어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사건을 

통해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맥락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 또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 인물별 성경공부의 핵심이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113 

 인물별 성경 공부는 회원들에게 성경의 인물과 오늘 우리의 삶을 연결해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지만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심성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효과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 

했다. 동시에 그 인물 이전의 역사와 그 인물이 후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성경 전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인물별 성경공부는 

성경읽기와 연결되기가 어려웠고 각 인물별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검색을 해서 답을 찾아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결국 지속적인 연결성과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조병호의 통성경길라잡이를 시작할 당시 28명의 신청자를 받아 시작하였다. 

연령제한이나 교인등록여부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13 신상훈,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인물별 성경 공부』 (서울: 쿰란출판사,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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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뉴욕초대교회 통성경길라잡이 1기 연령분포 

연령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미상 계 

인원 1 7 15 1 1 1 2 28 

 

 연령별 분포가 40대에서 90대까지 중에 60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통성경길라잡이 교재를 활용하여 통으로 성경을 읽도록 

강조하였다. 기존에도 뉴욕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읽기를 권면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성경읽기표는 권별로 나위어진 성경읽기 표였고 해마다 5명 내외 정도만이 

참여하였다. 통성경길라잡이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사순 통성경읽기표를 

제공하였다. 

 

<그림 7> 일년일독 성경통독표 (자료출처: 성경통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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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으로 성경읽기를 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하면서 통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 

통성경길라잡이를 부득이하게 모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교재를 참고하고 통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역사순 성경읽기표를 이용하여 통으로 성경읽기를 유지하도록 

강조하였다. 기존의 권별 성경읽기표와 병행하여 읽기를 원하는 이들은 제한을 두지 

않고 병행하도록 허용하였다.  

 통성경길라잡이를 진행하면서 성경 전체의 시간의 흐름과 역사적 배경, 주변 

제국들과의 문화적 정치적 관계를 아우르면서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과 오늘날의 시대를 비교하고 인물, 사건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그림을 통으로 볼 수 있도록, 성경의 숲을 볼 

수 있도록 강조하였다.  

 통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 오해하지 않도록 바로잡아 줄 수 있었고, 

비록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가운데 이해하고 읽으며 해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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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하였다.  

 통성경길라잡이를 진행하면서 비록 조건 없이 신청을 받았고 수시로 

중간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전체 52주 분량의 내용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중간에 결석을 할 경우 통성경길라잡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계속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교재를 

참고해서 통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권면하였으나 참여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성도들의 경우 원거리에서도 꾸준히 

참여하였고 개근자는 처음 신청자 28명 중 4명이 나왔다. 50%이상 출석한 회원은 

17명이 나왔다.  

 통성경길라잡이에 신청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은 비록 조건이나 

자격제한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교재를 통해 진도를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이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통성경길라잡이를 참여한 이들은 출석률에 관계 없이 대부분 

만족감을 경험하였다. 통성경 길라잡이를 진행하면서 총 2회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통성경길라잡이 특성상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성경공부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성경퀴즈를 원하는 성도들의 건의로 첫번째 

설문조사는 성경퀴즈와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첫번째 설문조사는 2023년 6월 21일 수요일에 진행하였고 총 16명이 

참여하였다.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중복되는 답변은 표에 

기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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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뉴욕초대교회 통성경길라잡이 2023년 1학기 기말정리 

 

수요성경공부 “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해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1. 왜 성경공부를 해야하는지 이해했다. 

2. 역사순, 시간순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3. 성경전체의 흐름을 통해 역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4.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게 되었다. 

5.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습관적으로 읽어왔지만 “통성경 길라잡이”를 

통해서 천천히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읽게 되었다. 

6. 성경을 통으로 읽으니 이해가 쉬었고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7.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 

8.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9. 성경을 소리내어 읽게 되었고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었다. 

10.  성경을 역사적 체계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웠다. 

11.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12.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13.  성경을 꾸준히 읽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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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일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길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 마음이 맑아지며 성경을 더 이해하고 성경의 

맥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15.  믿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다. 

16.  성경말씀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었다. 

역사순 성경읽기를 하면서 가장 은혜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 속에서 은혜받은 부분을 적어주십시오) 

1. 욥의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에 은혜를 받았다. 

2. 창세부터 범죄하는 인간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3. 아브라함의 순종에 은혜를 받았다. 

4.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실수를 하고 살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5. 모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궁금했던 여러가지가 해결되었다. 

성경 속의 인물들 하나 하나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  

6.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의 믿음에 감동받았다. 

7. 다윗, 사무엘, 한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부분이 신비하게 느껴졌다. 

8.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았음을 느꼈다. 

책임을 다한 신앙인들의 만남이 아름다웠다. 

9. 고난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로 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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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 은혜를 받았다.  

10.  전체적인 성경의 연결고리를 알게 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성경의 흘러가는 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11.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기타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1. 성지순례로 이어지면 좋겠다. 

2. 5과 정도 진도가 나간 후에 시험을 보면 좋겠다. 

3. 통성경길라잡이 하는 수요일이 기다려진다. 

 

 첫번째 설문조사의 답변들을 요약하자면 우선 성경경부를 해야하는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경을 통으로, 역사순으로, 전체적으로 

공부하며 성경의 숲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그리고 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해서 매일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습관적으로 흘려 지나가던 성경읽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기존에 성경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오해가 해결되었다는 응답도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더 

이해하고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다는 것이다. 

 두번째 설문조사는 2024년 2월 14일에 실시되었고 총 15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의 질문과 답변은 다음의 표와 같다. 1번, 4번, 10번 항목의 중복되는 답은 

기입하지 않았다. 

 

<표 3> 뉴욕초대교회 통성경길라잡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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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1) 모태에서부터 

2) 55년 

3) 2002년부터(22년) 

4) 약 23년 

5) 40년 이상 

6) 모태신앙(65년) 

7) 50년 

8) 1960년부터(64년) 

9) 1965년부터(약 59년) 

10)  2009년부터(약 15년) 

11)  45년 

2. 신앙생활한 이후 성경읽기를 꾸준히 하셨나요? 

①  꾸준히 함 (6/15) ②  불규칙적으로 

노력 (9/15) 

③  거의 못함 (0/15) 

3. 이전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한 경험이 몇 번 정도 있으셨나요? 

① 2회 이상 (12/15) ②  1번 (3/15) ③  없음 (0/15) 

4. 한국에서 이민을 위해 떠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1) 50년 이상 

2) 31년 

3)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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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4년 

5) 38년 

6) 32년 

7) 45년 

8) 64년 

9) 23년 

10)  22년 

11)  35년 

12)  4년 

5. 통성경길라잡이 성경공부 후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으신가요? 

① 1회 통독 완료 

(8/15) 

②  읽고 있음 (1회 

미만) (5/15) 

③  읽으려고 노력 

(2/15) 

6. 통성경길라잡이가 성경읽기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① 도움이 됨 (13/15) ② 모르겠다 (2/15) ③  도움이 안됨 

(0/15) 

7. 성경읽기가 이민생활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나요? 

① 도움이 됨 (11/15) ②  모르겠다 (4/15) ③  도움이 안됨 

(0/15) 

8. 통으로 성경읽기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 있었나요? 

① 있었다 (15/15) ②  모르겠다 (0/15) ③  없었다 (0/15) 

9. 이민생활하면서 교회와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었나요? 

① 도움이 됨 (15/15) ②  모르겠다 (0/15) ③ 도움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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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10. 통으로 성경읽기를 통해서 바뀌게 된 고정관념이나 또는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 또는 성경과 신앙생활에 대해 오해했던 

부분, 구체적으로 생활이나 생각에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써주세요 

1)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 

2) 성경의 역사적인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 

3) 모르고 있던 성경의 줄거리를 알게 되어 무척 유익하였다.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이 생겼고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4) 성경을 읽으며 모순된다고 느꼈던 부분이 해결되어 이해하게 되었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있게 되었다. 개인과 가족의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되었다. 대학생 때부터 많은 

성경공부를 해왔지만 통성경 길라잡이를 통해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5) 시간순으로 성경을 공부하여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일방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요점을 깨닫게 되었다. 

6) 성경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웠다. 

7)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게 되었다. 

8) 믿음이 더욱 성숙해졌다. 

  

 두번째 설문조사를 요약하자면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초신자보다는 최소 15년에서 6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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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민을 떠난 기간은 최소 4년에서 64년이다. 그래서 대체로 이민을 떠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민생활 내내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 성경읽기를 노력한 비율과 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해 통으로 성경읽기를 시작한 비율을 비교해보면 통으로 성경읽기를 시작한 이후 

성경읽기를 적극적으로 읽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읽으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읽기가 분명하게 이민 생활과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모르겠다는 답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 

생활 속에 교회와 신앙생활이 100% 도움이 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통으로 성경읽기를 통해 100% 성경에 대해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 있었고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을 새롭게 깨닫거나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차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성경읽는 습관이 새롭게 생겨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성경공부나 권별 

성경읽기와 다르게 새롭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믿음의 회복,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어 현실적인 삶이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단추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뉴욕초대교회에서는 마더와이즈,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인물별 성경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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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해 성경공부를 진행하며 역사순으로 성경읽기를 병행하였다. 

목표는 성경읽기를 통해 신앙생활과 이민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마더와이즈는 여성중심, 소그룹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참가자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이지만 여성중심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성경공부나 성경읽기보다는 기도와 나눔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경계선을 느끼고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고, 자녀가 없는 가정 혹은 싱글 가정의 경우 

명칭에서부터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날마다 해야 하는 과제들과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시간이 생각보다 참가자들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왔다고 한다. 특히 정년나이가 없이 계속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뉴욕초대교회 여성 성도들의 경우 분명 프로그램을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면서도 2단계, 3단계의 프로그램으로의 연결은 되지 않았다. 

 인물별 성경공부의 경우 평균 3-4명의 출석으로 진행되었고 성경의 인물의 

경험과 자신들의 경험을 비교하며 나누는 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다는 

참가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인물별로 진도가 끊어져 있다보니 연결해서 

이어가야 할 의지와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경공부를 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보니 성경읽기와 연결되지 못하였다. 

 통성경길라잡이는 마더와이즈, 인물별 성경공부와 비교해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전체적인 주제의 연결성, 참가자들의 참여도는 뛰어났으며 

성겨읽기와 연결시키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성경읽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생활과 생각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응답이 

다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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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통성경길라잡이의 경우 52주의 호흡으로 진행이 되기에 참가자들이 

끝까지 집중력과 참여도가 인물별 성경공부보다는 높지만 마더와이즈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성경공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성경읽기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 

통성경 길라잡이가 가장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 

및 비참가자들의 거부감이나 소외감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다만 일부 비참가자들 가운데 자발적 무제한 신청이었음에도 

신청자들에 한해서 진도가 진행이 되니 조금 문턱을 낮추어 자유롭게 오고 가는 

정규예배의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래서 뉴욕초대교회 

당회에서는 1기 통성경길라잡이가 끝나는대로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고 수요예배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로서의 한인이민자들이 신앙생활과 이민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관계의 문제이다. 사람들 간에,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계선을 넘지 못한다. 

경계선 안에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고 또한 동시에 경계선 내부에서조차 경계선을 계속 생성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내재한 경계선의 문제는 사람과 사회에서는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레슬리 뉴비긴은 오늘날의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이며 

세속화된 다원주의 사회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세속화된 다원주의 사회는 권위를 

가진 특정한 신념이나 행위의 규범이 없는 사회이고 비판정신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라고 본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교리나 신념이나 양보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 양보라는 것은 타자들에 의해 공격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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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는 것이다.114 

 결국 세속화된 다원주의 사회에서 비판정신에 의해서 공격성이 증폭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는 현상이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디아스포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선을 강화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사회적인 관계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박에 없다. 

 통성경 길라잡이와 통으로 성경읽기를 통해 통신학적 관점을 받아들이고 

훈련할 경우 이러한 세속적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한인이민교회들의 공격적이고 배타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경계선을 뛰어넘는 이해와 

포용, 질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4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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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장 

 

결론 

 

선을 넘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경계선으로 인한 갈등과 공격성이 증폭된다고 해서 경계선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경계선 자체를 없애는 획일성을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과 

갈등을 낳을 뿐이고, 인위적으로 경계선을 없애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계선을 극복하는 것은 경계선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경계선을 지켜야 하는 규범이거나 또는 다름을 구분하고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로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니라 맞잡은 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레너드 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더 많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기술을 빠른 속도로 잃어가고 

있다. 그러니 세상의 근본 문제가 사람들의 단절된 삶임은 당연하다. 그들은 

하나님과 타인과 피조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사람들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잃어가고 있다.115 

 

 레너드 스윗은 단절성, 분리성이 바로 세상의 문제의 근원임을 말하고 있다. 

 
115 레너드 스윗,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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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절성은 바로 환원주의의 일환이며 환원주의는 배타성과 공격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단절하고 분리하는 경계선은 어디에나 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심지어 

자신의 자아 속에서도 이러한 경계선은 발견이 된다. 세속화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터전을 잃고 우거인으로, 나그네로, 흩어지고 팝박받고 박해받고 고난을 

당하는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는 한인이민교회의 성도들은 크리올화로 상징되는 

홉합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고 폭력이며 남는 것은 낙심과 절망 밖에는 없을 것이다.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비롯해 각종 질병과 귀신들리고 가난하고 

박해받고 떠도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며 빛과 소금의 기능을 다할 것을 선포한다. 

 빛과 소금은 경계선을 뛰어넘는 존재들이다. 경계선을 뛰어넘고 극복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빛과 소금의 정체성은 고정된 형태의 

겉모습이 아니라 불변의 경계선 안의 영역이 아니라 지평융합과 통섭으로서의 

이해와 통신학적 관점으로서 경계를 극복하고 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경계선, 정체성이 겉모습, 프레임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위한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 그 때 비로소 경계선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마치 한 

알의 밀알 비유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고 그 정체성이 사라지고 

소멸하거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로, 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성경의 원리이며 통으로 성경을 보고 통으로 성경을 

읽으며 성경과의 스킨쉽을 지속할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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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제언  

 

 각자의 상황과 이야기에 맞는 성경, 요절, 예화, 권별 성경이야기가 아니라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경계를 초월한 하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갈등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한인이민교회들의 성도들은 1세대나 2세대 공통적으로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성경을 읽고 읽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니 

성경이야기를 조각조각 내어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맞게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려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신앙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되고 

조금만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맞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신앙이 약해지거나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믿음의 본질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 내 생각과 판단,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인데 오히려 변화의 

경계에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의미이거나 가짜 

믿음이었다고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 속으로 내가 참여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상황과 환경, 처지와 경험, 인간적인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참된 믿음이 

생겨나고, 그 원스토리로서의 성경 이야기 속에서 나의 역할과 사명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복음 1세대처럼 핍박과 박해 순교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고 복음 2세대처럼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였음에도 맡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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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미국 뉴욕의 한인이민교회의 성도들은 위축되고 두렵고 고단한 현실을 

뛰어넘는 위로와 도움, 심지어 기적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와 도움, 기적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안에 

있다.  

 예배의 형태와 장소가 바뀌고 상황과 환경의 경계를 지나서 엄청난 변화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한인이민교회와 성도들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이 경계와 갈등을 어떻게 피하거나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참여할 것인가이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스토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갈등을 치유하신다.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 속에서 경계를 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를 

통독하고 필사하고 묵상하며 원스토리로서의 성경 이야기 안에 참여하는 훈련과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메타버스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로만 드리는 예배를 지양해야 

한다. 예배는 단순히 강의나 공연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로서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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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실제로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업성취가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한다. 교실에서 대면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훨씬 

자율성이 보장되고 학생 개인이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그것이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것이 아이들의 학업을 후퇴시킨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라인 예배가 당장 

편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예배드린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점차 예배와 멀어지게 된다. 

 예배를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로 생각하면 안된다. 또한 

비대면 관계와 교제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오고 결국 관계와 교제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현실이다. 예배, 관계, 교제, 친교는 

실질적이고 친밀한 관계로서의 만남이다. 예수가 친히 성육신 하여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친히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교제한 것처럼 성도간의 교제에도 스킨쉽이 필요한다. 이러한 스킨쉽은 

단순히 내 기호에 맞고 나와 생각과 사상이 비슷한 사람들 간의 스킨쉽이 아니다. 

예수는 예수를 배척하는 이들과 또한 예수를 배척하는 세상을 향해 낮아지고, 

내려오고, 그들 삶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아픔과 부끄러움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간 것처럼 우리의 교제와 스킨쉽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기도와 묵상은 사고의 중심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훈련이다. 단순히 

내 생각과 요구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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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수많은 소음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이기적인 욕망의 소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입되는 이미지와 사상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순종하게 

된다. 순종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받아들이고 불편한 관계를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날의 시대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기호와 욕망에 충실하여 불편한 

관계는 피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죽음을 피하는 길을 찾으려는 시대이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면 인간은 존재의 동력과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스스로 삶의 의지마저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육신의 죽음 이전에 

정신과 마음 영혼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암은 정상세포에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악성종양이 되는 것이다. 이 

악성종양은 다른 세포와의 관계와 유기적인 관련성을 부인한 채 무한 증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포가 악성종양이다. 주변 세포들을 파괴하고 

결국 신체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신체의 생명을 중단하여 자신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욕망과 인간 삶의 모습은 이러한 암, 

악성종양과도 같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은 바로 기도와 묵상이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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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스스로 완벽해 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불만족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내 삶의 계층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 주변의 삶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결국 우리 주위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변을 포용하고 품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게 되면 내 주변은 

상대적으로 만족한 환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본과 미디어에 의해서 

조종당하기 쉬운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성경통독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흐르는 거대담론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메시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중심을 내 상황과 환경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과 상황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과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기다림과 용서, 

죽음까지도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예수가 보여준 거룩한 순종의 

모습이다. 예수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거룩한 순종을 완성하였다.  

 오늘 혼란하고 이기적이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거짓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는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본질은 예수가 몸소 보여준 겸손과 순종,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이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익히고 모든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말씀으로 대처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참된 뜻과 그 흐름을 풀어 설명하고 전하면서 복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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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하였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으로 본을 보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히 

다가가서 스킨쉽을 하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대면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들 간에 스킨쉽이 있는 교제와 친교가 필요하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과 말씀에도 순종하였다. 

 미디어와 자본 및 수많은 과학기술이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새로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신앙과 순종의 모습을 따라갈 때 분명히 이 혼란을 넉넉히 

감당하며 오히려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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